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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증권가의 속설

이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바이오산업의 어려

움을 집중 조명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제 매사추세츠 바이오

업계가 바닥을 치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WSJ는 12월 말 보도를 통해 보스톤 바이오

테크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축소와 

벤처 자금 위축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 전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수백 곳의 일

자리에 지원하고도 취업에 실패하고, 켄달스

퀘어를 비롯한 핵심 연구 단지의 실험실 공실

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

매사추세츠 바이오 바닥쳤나
… 2026년 활성화 조짐 

 ▶▶7면으로 계속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6

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 챙겨할 것들

이 생긴다. 지난해 통과된 OBBB법안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병오년 

새해에는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된다. 또한 연방 법과 별

도로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새로 변경되는 규

정들이 있다.   

1.미 연방 2026년에 달라지는 주요 규칙 

►연방 개인 세금 체계변경 

2017년 세제(TCJA)의 개인 소득세 인하 구

조가 OBBB 시행으로 만료 없이 유지된다.  

IRS는 2026년 실제 세금 수준에 맞춰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원천징수

표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근

로자들은 월급에서 바로 체감하는 실수령액 

증가와 함께, 신고 시즌 환  ▶▶6면으로 계속

OBBB법안, 2026년 시행되는 주요 세법 관련 변화들 
매사추세츠에서 바뀌는 주요법안∙규정들 총정리  

<전체 기사 읽기>

새해 매사추세츠에는 서설인 첫눈이 내렸고 한국에서는 붉은 해가 솟았다. 사진은 강를시 경포해변에 모인 해맞이 군중들이 새해 첫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해에는 보스톤 코리아 독자들 모
두에게 상서로운 첫눈의 행운과 붉은 해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린다

<전체 기사 읽기>

WSJ, 보스톤 바이오업계 꼭 집어 어려운 상황 조명 
보스톤 바이오 상황은 바닥 친 상태, 회복 징조 보여

8면 에서 10면

보스톤 단체장 새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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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린

다 챔피언)는 12월 20일 렉싱턴 엘크

스 클럽(ELKS Club)에서 2025 문 어

워즈(Moon Awards) 시상식을 개최

해,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

신해온 인사와 단체들의 공로를 평

가했다.  

문 어워즈는 KACL-NE가 2024

년 시작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KACL-NE를 비롯해 이스턴 뱅크 

재단(Eastern Bank Foundation), 

OKTA 보스톤, KCS의 후원으로 운

영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과 한인 사회의 동

반자 가운데,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

이고 연대와 지원을 실천해온 개인

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후

보자는 한인들의 추천을 통해 접수

되며, 최종 수상자는 한인 사회의 투

표로 결정된다. 

올해 문 항아리(Moon Jar) 제작 

작가이자 주요 예술가로는 도예가 

박경민 작가가 선정됐다. 박 작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달항아리를 인

간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하며, 전통 도자의 언어를 현대

적으로 확장해온 자신의 작업 세계

를 소개했다. 

차세대 리더를 격려하는 이머징 

리더상은 션 킴이 수상했다. 주최 측

은 션 킴이 학업과 함께 지역사회 행

사와 공공 영역에서 꾸준히 자원봉

사 활동을 이어오며, 한인 사회와 지

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

을 높이 평가했다. 

10년 자원봉사상은 김성혁 목사에

게 돌아갔다. 김 목사는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초창기부터 30년 넘

게 활동해온 인물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며 공동체를 묵묵히 

지켜온 헌신이 소개됐다. 

커뮤니티 단체 부문은 국제선교회

(NAICFM) 보스톤 지부가 수상했

다. NAICFM은 수십 년간 취약계층 

지원과 한인 사회 복지 활동에 힘써

온 단체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

발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기업가상은 올스턴에서 카

페 위켄드를 운영하는 곽주헌 대표

에게 수여됐다. 곽주헌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외식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한식당과 포차 등 복합 

외식 공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의 예술가상은 이재옥 작가가 

선정됐으며, 올해의 앨라이상은 미

들섹스 카운티 지검의 매리언 라이

언 지검장이 수상했다. 매리언 라이

언 지검장은 한인 사회와의 오랜 연

대와 공공 영역에서의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린다 챔피언 회

장이 보스톤매거진이 선정한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실도 

함께 소개됐다. 린다 챔피언 회장은 

발언을 통해 리더십은 사람들을 연

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원을 마

련하는 일이라며, 차별과 정체성 문

제를 겪는 한인 2세들을 공동체가 함

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문 어워즈 시상식은 뉴잉글랜

드 한인 사회가 쌓아온 헌신의 역사

와 현재의 리더십, 그리고 차세대를 

향한 연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어워즈 후보 

추천 및 선별 과정이 좀더 시간을 두

고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한인사회 전

반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선정 하므

로써 문어워즈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협회는 문 어워즈 시상

식에 이어 송년의 밤 파티를 진행했

으며 DJ 피치와 이학재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2025 문 어워즈 시상식 가져 
제 2회 문어워즈 시상식,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 김성혁 목사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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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주하는 선

택의 순간이 얼마나 깊고 긴 영향을 

남길 수 있는가.” 시민협회가 지난

해 12월 20일 렉싱턴 엘크스클럽에 

개최한  ‘영  리더십  심포지엄

(Young Leadership Symposium)’

에서 법조, 정신건강, 교육 분야 전문

가들은 학교 내 괴롭힘, 정신건강, 음

주와 법적 책임, 진로 선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은 시민협회 부회장 추

경석 엔디컷 칼리지 사회과학대 부

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추 교

수는 “새벽 두 시에 아이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

는 주제들”이라며, 청소년의 선택

과 책임, 그리고 어른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

스 카운티 검사장, 임상 심리상담가

인 KACL양미아 이사장, 샘 김 목사

(전직 변호사),에스터 김 법 전공 학

생∙검사 실무 수련생(3.03 prosecu-

tor)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 

영역에서 문제를 짚었다.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은 단체 채

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사진 전송이

나 온라인 괴롭힘이 매사추세츠에

서 중범죄가 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을 받을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취업 

불이익, 이민 신분 문제까지 장기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괴롭힘은 하루 종

일 반복되며 피해자가 혼자서 메시

지를 되새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

신적 피해가 더욱 깊어진다고 지적

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나선 양 이사

장은 청소년 우울증과 위기의 신호

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침묵, 위축, 과도한 분노 반응

이 주요 징후라고 꼽았으며, 한국 문

화에서 흔히 침묵을 사춘기나 인내

로 넘기는 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즉각 해결하

려 들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음주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한 번

의 선택이 평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라이언 검

사장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족 전체

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진로와 관련한 질문에는 패널 대

부분이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답했다. 에스터 김 검

사 실무 수련생은 봉사활동과 이민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진로의 출발점이었

다고 말했다. 샘 김 목사는 전직 변호

사와 군 장교를 거쳐 목회자가 되기

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며, 한 번의 선

택에 인생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

고 조언했다. 

토론 말미에 추경석 교수는 패널

들에게 ‘젊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

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패널들은 

공감 능력, 책임감, 개방성, 타인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를 공통적으

로 언급하며, 리더십은 직함이나 스

펙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

택을 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입을 

모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영리더십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던진 현실적 조언
시민협회 주최,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 양미아 KACL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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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회

(회장 권선인)가 2026년도 장학생

을 모집한다. 동창회는 장학생 모

집 문호를 활짝 열고 꿈과 비전을 

지닌 젊은 학생들의 장학생 신청

을 받고 있다. 

장학생 모집은 이화여대 동문

이나 동문의 자녀에 국한하지 않

고,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은 물론 타인종 학생에

게도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대 보스턴 동창회는 장학 사업

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젊은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

한다는 취지다. 

동창회 측은 “장학금을 통해 

젊은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갖고 지

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생 지원 마감일은 2026년 1

월 31일까지이다. 2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말 선발된 장학생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2026년 3월 7일, 

매사추세츠 벌링턴에 위치한 세

븐 스프링 클럽 하우스에서 열리

는 신년총회 자리에서 진행된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공정원 장학위원장(ewha.schol-

arship@gmail.com)에게 하면 되

며, 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

회  웹사이트((https://Ewha-

boston.net)를 통해 자세한 지원 

방법과 신청서를 확인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장학생 모집 대상자:  

• 보스턴 대도시권(뉴잉글랜드

) 지역의 거주자 

• 동창회 회원의 자녀 혹은 지

역사회 학생 (한인 & 타인종)  

•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비전이 

분명한 자 

•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같은 해에 다른 장학금을 받

지 않은 자가 우선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비버워크스서머연구소(MIT 

Beaver Works Summer Institute, 이

하BWSI)가 고교생들을 위한 무료 

과학 서머프로그램 등록을 1월 15일

까지 받고 있다.   

MIT 비버워크스서머연구소

(BWSI)는 MIT 링컨연구소와 MIT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적인 고등

학생 대상 STEM 프로그램이다. 

BWSI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사

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전하

는 실습 중심·프로젝트 기반 과정

을 제공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BWSI 프로그

램은 MIT에서 4주과정의 프로젝트 

워크샵 스타일의 코스를 통해 다양

한 분야에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

결하도록 도전하는 실습 중심 및 프

로젝트 기반 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팀워크, 비판

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

하고 향후 STEM 분야의 학업과 진

로에 도움이 될 핵심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4주간의 여름프로그램은 전자 섬

유 및 웨어러블 기술, 자율 인지 보조

(CogWorks), 무인 항공기, 자율 주

행 자동차, 자율주행 수중 로봇, 컴퓨

터 보안, 양자 컴퓨팅, 의료 분석, 임

베디드 시스템 보안 등의 주제를 다

루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된다.  

신청자격은 미국내 고교생들로 1

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온라인코스

를 듣고 3월 31일까지 여름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름 프로

그램 지원 시, 교사 추천서, 에세이, 

부모 정보 및 서명, 수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5월 1일 

발표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학교 STEM

관련 선생님 또는 멘토 등의 추천

(Nomination)을 받아 온라인 코스

에 참가할 수 있다.  

각 강좌는 첨단 기술과 응용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

발,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신 청  및  자 세 한  정 보 는

https://bwsi.mit.edu/apply-now/에

서 확인할 수 있다.   

MIT에는 BWSI 여름 프로그램 

외에도 MITES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https://mitadmissions.org/apply/pr

epare/summer/에서 확인해 볼 수 있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MIT 무료 서머캠프 지금 등록해야...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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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교육부, FAFSA에 새로운 지표로 졸업 후 소득 데이터 포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교육부는 12월 중순 예비 대

학 지원자들이 특정 대학 졸업생들

의 전형적인 졸업 후 소득 수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득 

지표(earnings indicator)’를 공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칼리지  스코어카드 (College 

Scorecard)’의 한 부분이며,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절차의 일환으로 예비 학생들

에게 소득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

다. 

대학들은 FAFSA 정보를 활용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

를 산정한다. 지원 가능 금액은 각 대

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가정은 이제 

특정 대학을 졸업한 뒤 학생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공별 급

여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소득 정보

는 현재 칼리지 스코어카드에는 제

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

이번 FAFSA의 새로운 기능은 공개

된 소득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예비 학생들이 

빚을 떠안기 전에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연간 중위 소득

(median annual income)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FAFSA 데이

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의 소득만 포

함된다고 온라인 도구는 설명하고 

있다. 

이 소득 지표는 교육부가 이미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며, 평

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제시한다. 평

균값은 수백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

자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높게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약 2퍼센트의 대학 재학

생들이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도 낮은 소득을 버는 대학에 다

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도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들은 

연간 최대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학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

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겨울 학생들

이 예상 소득이 낮은 대학에 대해 

FAFSA를 작성할 경우, 해당 신청

서에는 ‘낮은 소득 경고(lower 

earnings disclosure)’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졸업생 소득이 낮은 대학들 가운

데 상당수는 소규모의 영리 대학이

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맥마흔 장관은 “현재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 학위가 그 비용만

큼의 가치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며 “가정들

은 고등교육이 실제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그

림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새로운 도구가 고

등교육 분야에서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

환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육부 칼리지 스코어카드 

기준, 매사추세츠주 20개 대학의 졸

업 후 중위 소득이다. 

MIT: 14만 3천 달러 

밥슨 칼리지: 12만 4천 달러 

보스턴 칼리지: 10만 4천 달러 

하버드대학교: 10만 2천 달러 

노스이스턴대학교: 9만 3천 달러 

브라운대학교: 9만 3천 달러 

홀리크로스 칼리지: 9만 1천 달러 

웰슬리 칼리지: 8만 5천 달러 

보스턴대학교: 8만 3천 달러 

터프츠대학교: 8만 3천 달러 

애머스트 칼리지: 7만 8천 달러 

브랜다이스대학교: 7만 7천 달러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7만 2천 

달러 

매사추세츠대 다트머스: 6만 9천 

달러 

매사추세츠대 보스턴: 6만 6천 달

러 

매사추세츠대 로웰: 6만 5천 달러 

스미스 칼리지: 6만 4천 달러 

에머슨 칼리지: 6만 3천 달러 

클라크대학교: 6만 2천 달러 

마운트 홀리요크 칼리지: 5만 8천 

달러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 2026년 신년
모임 열린 파티 1월 10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

회는 2026년 신년을 맞아 1월 10

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년모임 열린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문 이영길 담임

목사(서울대 의대 71학번)가 오

랜 세월 시무해 온 보스톤한인교

회 (KCB, 32 Harvard St., 

Brookline)에서 열리며, 가족과 

아이를 동반한 참석도 환영하는 

Family & Baby Friendly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10시 조식 커피로 

시작해 오전 11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정오에는 점심식사가 제

공된다. 오후 2시에는 최근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은 K-젊은이

들의 비자·이민·진로 방향을 

주제로 한 줌(Zoom) 강의가 예

정돼 있다. 

원덕수 서울대NE동문회 회

장은 “미국에 와 있는 젊은 유

학생들과 포닥들은 회비 부담 없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

히 미혼의 많은 선남선녀들이 함

께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동

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원덕수 회장

(617-921-6798, douglasd-

wohn@gmail.com) 또는 정해원

(emilo83@gmail.com)에게 하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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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급액 확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팁 소득: 2029년까지 연간 2만5,000

달러까지 연방소득세 면제된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15만 달러 초과)에선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고, 자동 서비스

차지 등 일부는 제외된다.  

초과근무수당: 연간 1만2,500달러

까지 연방소득세 면제, 팁소득처럼 고

소득 구간에서 단계적 축소.  

65세 이상 추가 공제(deduction): 

시니어는 최대 6,000달러까지 추가 공

제된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2025년부터 

미국 내에서 조립한 개인 차량 대출이

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 공제 가능하

다.  

SALT 공제 한도: 재산세와 주 소

득세(SALT)공제 한도가 2029년까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된다. 

매사추세츠처럼 재산세와 주세금이 

높은 중산층은 주세금이 1만달러를 

훌쩍 넘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표준공제사용자도 기부공제 가능: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쓰

는  비항목공제자(non-itemizing 

taxpayer)도 개인 1,000달러, 부부합

산 2,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방 기업 세재 개편  

이번 기업 세제 개편은 법인세 인하 

구조를 유지하며 설비 투자와 연구개

발 지출을 더 크게 비용 처리할 수 있

도록 해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하도

록 하고 있다.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 

20% 공제 확대·연장: 한인 자영업자

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

스루(pass-through) 사업자, 즉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LLC, S법인

이다. 따라서 소득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작용

한다. 

설비투자: 일정 장비 구입비를 “

즉시 전액 비용처리(full expens-

ing)” 허용한다. 기존의 단계적 축소 

흐름을 되돌리는 취지다.  

R&D: 미국 내 R&D 비용 전액 비

용처리 허용, 소기업은 2022년 이후 

R&D를 소급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자비용 공제 확대: EBITDA 기

준에서 EBIT로 좁아졌던 공제 계산 

기준을 다시 넓힘.  

►현금 해외송금(Remitance) 1% 세

금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머니오

더·캐셔스체크 등 “현금성 수단”

으로 해외송금을 보낼 때 1% 연방 소

비세(Excise tax)가 붙는다 

► SNAP(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강

화 

SNAP 근로 요건은 월 80시간(주당 

약 20시간)의 근로 또는 직업훈련 참

여가 기준이며, 2026년부터는 이 요건

이 적용되는 연령대가 54세까지 확대

된다. 

2.매사추세츠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

안  

► PFML(유급 가족·의료 휴가) 최

대 주급 상한 인상 

2026년 최대 주급 상한액은2025년 

1,170.64달러에서 1,230.39달러로 인상

된다. PFML 지급액 산정은 2026년 주 

평균임금(State Average Weekly 

Wage, SAWW)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2026 SAWW는 1,922.48달러이다. 

자신이 받는 주급에서 주평균임금의 

50% 이하 부분은 80%를 지급받고 

50%를 넘어가는 부분은 50%를 지급

받게 된다.  

► 대마 카페 허용 

매사추세츠 대마 관리위원회가 ‘

현장 소비(on-site consumption)’를 

허용하는 3개 라이선스 유형을 승인

했고, 각 시·타운이 주민투표/조례

로 “옵트인(Opt-in)”해야 실제로 

허용된다.  

► 보트 안전 교육·자격증 의무화  

보트 및 수상스키등을 조정하기 위

해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26년 4월 1일까지 보트 안전 자

격증(boater safety certificate)이 의

무화된다.  1989년 1월 1일 이전 출생

자는 2028년 4월 1일까지 보트안전자

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학교버스 자동 단속 카메라, 고양이 

발톱 제거(디클로잉) 제한 강화 등은 

2025년에 법제화돼 이미 적용되고 있

으나 올해 더욱 확산된다.  

보스톤 주택시장, 거래  
숨고르기 중 집값은   상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주택시장이 11월 들어 숨고르기

에 들어갔으나 주택 가격은 여전

히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금

리가 일부 내린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주택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주

택 구매자와 매도자들은 사실상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

다.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는 

2023년 10월 고점과 비교하면 1.5

퍼센트포인트 이상 내려왔지만,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에서는 거

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

인협회(GBAR)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그레이

터보스톤 지역에서 거래된 단독

주택은 786채로, 지난해 같은 달 

839채보다 6.3퍼센트 줄었다. 

주 전체에서도 같은 추세다. 

주 전역의 판매 완료된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동산 분석업체 워렌

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매사추세

츠주 전체에서 거래된 단독주택

은 3천353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

다 6퍼센트 감소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

다. 충분하지 않은 매물 속에 구

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이 제한

된 주택을 놓고 경쟁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에서 

지난달 거래된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92만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86만 달러에서 7.6퍼센트 

상승했다. 

GBAR 회장인 마크 트리글리

오니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대표

는 “올해 들어 매물이 늘어나는 

시점이 몇 차례 있었지만, 수요

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

다”고 말했다.  

워런그룹의 캐시디 노턴 부대

표는 “높은 금리가 집값을 끌어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 가을철 가격 

정체는 계절적으로 흔한 현상”

이라며 “겨울철 비수기를 앞두

고 거래가 둔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

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21

퍼센트로, 2023년 10월의 7.8퍼센

트 고점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

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정

도의 금리 하락만으로는 시장 참

여자들을 다시 움직이기에는 역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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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늘던 흐름 바꿔 11월에는 지난해보다 거래 줄어  
연준 금리인하에 구매자들 추가 금리하락 대기 중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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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2026년 경기침체 올까… 지표는 안정, 체감은 불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글로브의 셜리 렁 

칼럼니스트와 경제 전문 기자 래

리 에델먼이 2026년을 앞두고 미

국 경제의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 

논했다. 두 기자는 최근 팟캐스

트에서 경제 상황이 “무너지지

는 않겠지만 분명히 둔화되고 있

다”고 진단했다. 

고용 지표나 물가 상승률 등 주

요 경제 수치는 아직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

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른바 ‘

분위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침체 체감이 더 강할 수 있다.  

에델먼은 현재의 경제 분위기

를 “조심스러운 비관론”이라

고 표현하며, 새해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

제학자들은 2026년에 경기침체

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30퍼센트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전망

은 자주 빗나갔다.  

소비 지출은 아직까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는 연

말 쇼핑 시즌에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 계

층 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

로 하는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서는 소비가 위축되는 반면, 고소

득층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물가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는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퍼센트를 여전히 웃돌

고 있다.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

를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한 것

은 고용 시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에델먼은 인플레이션

이 다시 문제로 번지지 않기를 바

랄 뿐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경제에는 추가 부

담 요인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

정부가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대학의 연방 연구비 삭감을 추진

하면서 고등교육과 병원 산업 전

반에 긴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외식, 소비, 주택 개보수, 자

동차 구매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6년에 주목해야 할 핵심 변

수로는 인공지능과 고용 지표가 

꼽힌다. AI 확산으로 관련 기업

들의 주가와 기업가치는 급등하

고 있지만, 기업들이 사람 채용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에델먼은 2026년이 고용 시장이 

단순한 둔화 국면인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지를 가늠

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보스톤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제는 아직 침체에 들어서

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체감 경기

와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긴장

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기사 읽기>

은 업계의 힘든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나쁜 뉴스’가 쏟

아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다른 신

호들도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이 연이어 보도한 두 건

의 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들어 

매사추세츠 바이오 산업 전반에 서서히 

자금과 거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 

우선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있

다. 2025년 12월 한 주 동안에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32억 달러를 조달했다.  

중·후기 임상 데이터와 명확한 파이프

라인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

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투

자가 아니라 실행력과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 자금이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

합리적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공개 시장도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기반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IPO 준비에 나서며, 

2026년에는 상장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

고 있다. 

인수·합병(M&A) 움직임도 눈에 

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RNA 치료제 기업 오비탈 테라퓨틱스

를 15억 달러에 인수했고, 써모 피셔 사

이언티픽은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리오 홀딩스를 약 89억 달러에 사들

였다. 대형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 보

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

다는 점에서, 바이오 업계 전반의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여기에 제조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

국 내 제조 회귀 기조 속에서, 매사추세

츠는 드물지만 의미 있는 바이오 제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모더나는 노우

드(Norwood, MA)에 위치한 자사 시설

에 1억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의약품 

완제 제조 공정을 미국 내로 이전하고 

있으며, 알나일램 파마슈티컬스도 노턴

(Norton, MA) 시설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가 여전히 노스캐롤라이

나나 텍사스처럼 대규모 제조 허브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 

중심지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

는 움직임은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스바이오의 켄

달 벌린 오코넬 최고경영자는 바이오 

제조 시설이 연구 현장과 가까울수록 

기업과 지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

고 강조했다. 

물론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 벤처 자금은 여전히 과거 호황기 수준

에는 못 미치고, 연방 차원의 연구비 배

분 구조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듯, 인

재 유출과 지역 간 경쟁은 매사추세츠 

바이오 생태계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

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회복, 

IPO 재개, M&A 활성화, 그리고 제한

적이지만 상징적인 제조 투자까지 겹치

면서 2025년 말은 매사추세츠 바이오 산

업이 최악의 국면, 즉 바닥을 지나고 있

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장이 가장 비관

적일 때가 바닥이라는 통념처럼, 2026년

은 매사추세츠 바이오가 다시 숨을 고

르며 재도약을 모색하는 해가 될 수 있

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바닥쳤나… 2026년 활성화 조짐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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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기쁨

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

리는 말의 기운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큰 도약과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속에서 대한

민국 국민과 동포 여러분들은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6년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보

스턴 한인동포사회 역시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포사회 주역으로 성장한 차세대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

욱 힘차게 날개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곳에 진출한 우리 기

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혁신적인 협력을 이끌어 가

는 역동적인 동력으로서 역할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과 문화

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정체성을 단단히 다

져갈 것이고, 보스턴 전역에서의 K-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

한 관심과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열정과 잠재력이 실질적 

성과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첨단기술, 문화적 역량을 ‘K-Initiative’라는 큰 틀 안에서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더욱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총영사관은 새 공간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동포사회와 더욱 가

깝고 폭넓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포 여러분들 더욱 자주 찾아뵙겠습

니다. 

새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직원 일동 

 

존경하는 한인 동포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불타는 말의 힘입어 새롭게 뛰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어려울 때 더욱 빛

을 발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동포들이 서로 화합하여 한인

사회가 단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 한인회는 1953년 유학생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난로위의 눈과 같습니다"는 의식이 출발

점이었습니다.  

한인회는 임원진 그리고 김동원 이사장님을 필두로 한 이사진

들이 힘을 합해 새로운 한인회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로서 주보스턴 총영사관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2세, 3세 들의 한인사회 참여에 길을 

여는데 힘쓰고, 소외된 한인사회에 힘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하

여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하며 

한인사회의 존재와 역량을 매사추세츠에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동포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없이는 결코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2026년 함께 힘을 합쳐 동포사회의 화

합과 발전에 또한 2세, 3세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그리고 든든한 

한인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정에 화목을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본 회는, 많은 동포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으

로 다양한 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연초‘설날'을 맞아 주류사회를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이민 

온 소수계 주민들을 초대하여 만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고유의 

설을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회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아울러 주지사는 이 날을 ‘한인의 날' 로 선포하여, 동포들이 

기여한 공로와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추모식을 주립현충원에서 많은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연방상하원의원, 주방위군 사령관, 주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치렀습니다. 매년 7월 마

지막 금요일에 개최하는 이 행사는 주류언론들의 중요한 연례일

정이 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BIPOC of NE'와 함께 8월에 공동 개최한 다민족문화축

제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의 다양한 전통문화의 교류로 명실공히 

공공외교 증진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와 먹거리' 는 5천명을 상회한 방문객을 흥겹게 하는데 조금도 손

색이 없었습니다. 

본 회는 올해도 동포들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해 역량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주지사의 ‘한인의 날’선포와 지역주민들과 함

께하는 '떡국잔치' 를 필두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추모식 및 

BIPOC of NE와 공동으로 다민족문화축제 등 정기적인 연례행

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동포들의 동참은 

행사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긍심을 높

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일조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회는 대외적으로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소관부처의 

창구를 두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가령, 의무에 상응하

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지극히 불합리한 모국의 국적법/병역

법, 또한 이민자로서 성실히 준법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는 등 동포 개개인에게 불합리한 그

림자는 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과 역량은 

많은 관심과 동참을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혼

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함께 꾸

김재휘
주보스턴총영사관  

총영사 

2026 신년사2026 신년사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장영수

동포사회의 변화를 한눈에 내다본다! 

올해도 변함없이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부 기관 및 단체장들의 신년사를 게재합니다. 올해는 상당수의 단체장님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 각 단체들은 여러가지 실행력과 활약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새해에도 더 활기찬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의례적인 신년사가 아닌 동포사회의 네비게이터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으시고 한인사

회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병오년은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편집자 주)

<전체 기사 읽기>

뉴햄프셔 한인 회장

박선우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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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꿈은 받드시 이루어집니다.  

동포여러분,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

한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

복리를 위해 '누구를 왜' 선택하는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늘 고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명한 선택

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회장 이

강원입니다. 

우리 평통 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보스턴 총영사관, 특

히 김재휘 총영사님과 이재수 평통 미주 부의장님과 원활한 소

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사회의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현지사회

를 잇는 공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국 역사와 문회가 시작되었으며, 교육의 

도시이자 학술 및 연구의 중심지인 보스턴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이 중요한 보스턴에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단합과 차세대의 참

여를 이끌며,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입니다.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성실히 전통을 이어오며 의미 있

는 성과를 쌓아 오신 지난기의 여러 평통위원님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22기는 21기와 원활한 인수인계 (seamless transf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범식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쉽지 않은 행정일을 담

당하고 계신 이금주 간사님, 회장단 과 임원진, 상임고문 위원님

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위상

을 높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북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는 22기 보스턴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위대한 사회, 미합중국, 우리

의 모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궁국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

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새해 병오년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스톤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미노인회 회

원 여러분께 

병오년(2026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장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

다. 지난 시간 한미노인회는 이민의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귀

한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따뜻하고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로 세

워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친교

와 나눔의 자리를 확대하고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

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

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노인회가 외로움이 아닌 웃음이 있고, 형식이 아

닌 마음이 오가는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모든 회

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Friends and Supporters, 

As we welcome the New Year, the Korean American Citi-

zens League of New England, Inc. extends our deepest grat-

itude for your trust, collaboration, and steadfast support 

throughout 2025. Your partnership has strengthened our mission 

and expanded our impact across the Commonwealth and be-

yond. 

This year, together we achieved meaningful milestones. We 

became a nationally recognized nonprofit 501(c)(3) tax-ex-

empt organization, positioning KACL-NE for long-term sus-

tainability and growth. We were honored to support the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t the Peabody 

Essex Museum, advancing public understanding of Korean 

heritage and its contributions to American life. We also wel-

comed new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Mass Cultural Coun-

cil, the Asian Community Fund, and Eastern Bank 

Foundation. Support from major institutions affirms the work 

you have enabled us to do. 

Our collaborative spirit flourished through the 2025 Moon 

Awards and our partnership with artist Kyungmin Park, further 

elevated Korean American artistic excellence. We deepened 

our commitment to Korean Seniors and brought communities 

together through events which included AAPI Community Day 

at the Museum of Science, AAPI Community Cruise, the 

Somerville Lunar New Year Rolling Parade Concert, and our 

first Comedy Night. Thank you to everyone who attended, 

supported and posted each a celebration of culture, civic en-

gagement, and the shared joy. 

Looking ahead to 2026, we invite you to stay connected and 

help us grow our community by following us on social media 

(Facebook: KoreanAmericanCitizensLeague and Instagram 

IG: kacl_ne) and by making KACL-ne.org part of your 

charitable giving in 2026. Your support helps our promise to 

amplify the voices and 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 an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hrough our annual summer 

civic engagement and leadership program. 

Wishing you and your families a healthy, prosperous, and 

fulfilling New Year. We are honored to work alongside you 

and remain committed to serving our community with integrity, 

purpose, and impact. 

With appreciation and hope, 

Linda Champion, Esq.  

President,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

land, Inc. 

Boston Magazine 2025 Top Lawyer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길선운집(吉善雲集)’의 

뜻처럼, 선한 마음과 바른 뜻, 귀한 인연이 구름처럼 모여 뉴잉글

랜드지역 동포사회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잉글랜드지역 한인 사회와 차세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김재휘 총

영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 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책임 있는 리더십은 뉴잉

글랜드지역의 동포사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

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

화를 가르치며 차세대를 길러 오신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

의회의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교장 박노환), 누리 한국학교(교

장 이현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로드아일랜드 한

인학교(교장 김희몽), 메인 한글학교(교장 안영례), 보스턴장로

교회 한국학교(교장 장성철), 보스턴중앙교회 한국학교(교장 송

미경), 보스톤 한국학교(교장 강상철),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교장 서용학), 북부보스톤 한국학교(교장 김하나), 애머스트 한

국학교(교장 이주미), 우스터 한국학교(교장 윤미랑), 푸르뫼 한

국문화학교(교장신영주)의 모든 교사 여러분, 저희 협의회 오인

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및 늘 최선을 다해 협의회 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말마다 이어진 수업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의 시간 속

에 담긴 각 학교 교사 여러분들의 노력이 동포 2세들의 뿌리를 지

켜 주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힘차게 시작하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서로의 좋은 뜻이 

모여 더 큰 결실을 이루고, 그 결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

는 2세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 

첫 행사로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및 사

은회 행사가 3월 27일에 보스턴장로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바쁘신 일정이시겠으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와 후원의 손

길로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체 위에 건강

과 평안, 무한한 발전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교민 여러분들께 커

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중에도 모두 보람있는 한

해 지내셨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띠 해로, 활기차

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새해도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미예술협회도 뛰는 말처럼 기운찬 한해를 기획하고 있습니

다. 특히 곽유경 (Gina Kwack) 씨께서 부회장직을 새로 맡아 젊

은 세대와 함께 창의적인 비전으로 더욱 활기차게 도약할 준비

를 할 것입니다.   

행사는1월에 있을 오정희씨의 가야금 병창 연주와 2월 보스턴 

미술관에서의 음력설 축제로 시작합니다. 올해 갈채를 받았던 ‘

외국인들을 위한 제 2회 한국 가곡 콩쿨’을 비롯해 전시회, 음

악회, 워크샵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새로

운 프로젝트로 MIT 와 공동으로 판소리 워크샵과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보스턴에서 최초로 호텔 아트 페어를 개최할 계획입

니다.  

지금까지 많은 행사들은 그간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

정욱 이사장님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으며 협회 이사및 임원 분들과 주민 분들의 지속되는 창

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조로 한해를 계획할 때 감사한 마음 뿐입

니다.  

새해에도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스톤 코리아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저는 4대 월드 옥타 (World Overseas Korean Economic & 

Trade Association) 보스턴 지회장 및 보스턴 한인 경제인 협회

장을 맡고 있는 허 훈입니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

린다 챔피언

2026 신년사2026 신년사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회장 

남일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장 

김병국

김인숙
보스턴 한미 노인회 회장 

평통 보스턴 협의회 회장 

이강원

허 훈
보스턴 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옥타 보스턴 지회장 

▶▶8면에 이어서

 ▶▶10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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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2026병오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습니

다.   

우리 보스턴 한인 경제인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한인 단

체들과 함께 여러가지 일들을 해왔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한인들

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우리 협회가 제2회 8.15 달리기를 후

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고 함께 가기로 결의했던 순간입니

다.  우리 협회 정혜인 차세대 위원장이 중심이 돼, 2024년에 처음

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 보스턴 찰스강변 8.15km를 달리기를 하

며 기념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좋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2025년부터는 한인 업체들의 기부, 태극기와 상품들을 후원 받고 

행사 후에는 조촐한 뒤풀이까지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협회가 좀더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즐거운 광복절 8.15 달리기가 될 수 있도

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곳을 빌어 작년에 후원해 주셨던 모

든 업체 및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같은 얘기지만 다른 내용으로 해보

려고 합니다.  우리의 광복절을 기쁘게 기념하며 붉은 말들이 뛰

놀듯이 우리들 모두 함께 힘차게 뛰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

랍니다.  보스톤 코리아 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 회장 이동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모든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NEBS는 보스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이오 연구자들

의 모임으로, 회원 여러분의 학술적 교류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룬 연구자분

들을 초청하여 Monthly Seminar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회 

NEBS Annual Conference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연

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히 네트워킹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NEBS는 Monthly Seminar와 Annual Confer-

ence를 통해 뉴잉글랜드 지역 바이오 연구자 여러분께 최신 연

구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

다. 또한 커피아워와 같은 소셜 이벤트를 통해 부담 없이 주변 한

인 과학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 단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신속히 

공유하고 채용 설명회를 주관함으로써, NEBS 회원 여러분의 커

리어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nebskorea.com에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

하시면 NEBS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EBS를 대표하여, 바이오 연구자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

야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2026년 한 해가 뜻깊

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회장 

▶▶9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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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

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 K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인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걸그룹 '르세라핌'은 이날 저녁 뉴

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진행된 미국 

ABC 방송의 새해맞이 프로그램 '딕 

클락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무대에 

올 라  대 표 곡  '스 파 게 티

'(SPAGHETTI)와  크 레 이 지

'(CRAZY)를 불렀다. 

빨간색의 짧은 치마 의상을 입고 

등장한 르세라핌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

며,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앞둔 타

임스스퀘어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 

스파게티와 크레이지는 미국 빌보

드 차트에도 오른 곡이며, 특히 스파

게티는 발매 후 빌보드 '핫 100' 50위

권에 진입해 화제를 모았다. 

르세라핌은 공연 직후 진행된 인

터뷰에서 "여기 뉴욕에서 여러분들

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면서 2026년 활동도 기대해달라

고 말했다. 

ACB 방송이 마련한 라스베이거

스 무대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걸그룹 헌트

릭스를 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

이 아미가 등장했다. 

검은색 의상을 택한 케데헌 팀은 

OST 대표곡인 '골든'(Golden)을 열

창했다. 

골든은 올해 빌보드 메인 싱글차

트 '핫 100' 1위를 기록한 곡이다. 빌

보드는 케데헌 음원 돌풍을 '올해의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케데헌 팀은 노래를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국말로 새

해 인사를 했다. 

'뉴 이어스 로킹 이브'는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파를 타는 

미국의 유명한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다. 

르세라핌과 케데헌이 미국의 대표

적인 연말 행사에 출연한 것은 세계

적인 연말 행사 속에서 K팝이 차지

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례로 평가된다. 

르세라핌이 공연한 타임스스퀘어 

무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지름 3.8ｍ, 무게 5.6톤(t)에 달하는 대

형 크리스털 볼이 건물 상단에서 아

래로 내려오는 '크리스털 볼드롭' 행

사가 열리는 곳으로 이날 수십만 인

파가 몰렸다. 

앞서 르세라핌처럼 타임스스퀘어 

볼드롭 무대에 올랐던 K팝 스타로는 

싸이(2012년), 방탄소년단(2019년), 

제이홉(2022년)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도 새해 전야에 백악관 인근의 워싱

턴기념탑을 중심으로 축하행사가 열

렸다. 

워싱턴기념탑은 성조기와 미국 독

립선언서 등의 조명으로 장식돼 축

하 분위기를 달궜다.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다양하게 준비된 축

하행사의 신호탄이다. 

건국 250주년 행사를 주관하는 단

체 '프리덤 250'은 "미국의 250번째 생

일을 기념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일 초"라며 "이번 워싱턴기념탑 조

명 장식은 내년 1년간 계속될 국가적 

중요 행사의 상징적 첫 순간"이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크리스

털볼도 성조기 조명으로 장식되며 

건국 250주년을 축하했다. 내년 7월 4

일 독립기념일에도 크리스털볼을 성

조기 모양으로 장식하는 축하행사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

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주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

린 신년 전야 파티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결심이 있

느냐는 질문에 "있다. 지구촌 평화"

라고 했다. 

마러라고 파티에는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도 등장했다. 트럼

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물론 크리스

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

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도 참석했다. 

withwit@yna.co.kr 

미국 새해맞이 축하무대 달군 K팝…르세라핌·케데헌 공연

뉴욕 타임스스퀘어 신년 행사에서 공연한 K팝 그룹 르세라핌

뉴욕·라스베이거스 무대에…워싱턴DC선 내년 건국 250주년 축하행사 

트럼프는 자택 마러라고서 파티…새해 결심 묻자 "지구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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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

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5)

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이하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

신 등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 자로 버

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

블(63) 부회장이 버크셔 CEO로 취임

한다. 

망해가던 직물회사인 버크셔를 인

수해 연 매출 약 4천억달러(약 579조

원) 규모 지주사로 키운 '오마하(버

크셔 소재지)의 현인' 버핏은 이제 

CEO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으로만 

남는다. 

버크셔 회장직을 유지하는 버핏은 

앞으로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에 있는 본사에 매일 출근해 에이블 

부회장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

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때 회사에 합류했다. 그는 2018년부

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

하는 부회장을 지냈다. 

앞서 버핏은 작년 5월 연례 주주총

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으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버핏이 CEO로 재직한 마지막 날

인 이날 버크셔 A주 주가는 전장보

다 0.1% 하락한 75만4천800달러, B주

는 0.2% 내린 502.65달러로 각각 마감

했다. 

이로써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이

후 1965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

온 투자자들은 60년간 약 610만%에 

이르는 누적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

스(S&P) 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

률 약 4만6천%를 크게 웃도는 수준

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

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부터 

아이스크림 업체 데어리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며 자회

사 수십 곳을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

했다. 

작년 9월 30일 기준 버크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천817억달러(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천832억달러

(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주요 종목은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

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

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

유하는 가치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불려 나갔다.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 철학으로도 

유명하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하는 투자 책임자 역할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버핏의 자산은 블룸버그 억

만장자 지수 기준 약 1천500억달러(

약 217조원)로, 세계 10위 부자다. 그

는 막대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

에 환원하고 있다. 

또 그는 소박한 생활로도 유명하

다. 1958년에 3만1천500달러에 구입

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 여전히 

거주하며, 먹거리로 맥도날드 음식

과 코카콜라 등을 즐긴다. 

60년만에 은퇴하는 '오마하의 현인' 버핏…누적 수익률은 610만%

워렌 버핏 

새해 첫날 부회장에게 버크셔 CEO 자리 넘겨…회장직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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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

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

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

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

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내용으

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

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천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

를 반영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

했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

기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

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 2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

년 195만1천287원에서 올해 207만8천

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

만5천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상향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

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

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

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

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

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

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

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

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

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

용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가

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

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

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명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

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

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

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

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

속 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

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

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수급자 선정시 '청년'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등 완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고발 기준은 강화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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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

힘차게 뜀박질하는 말처럼 제 인생

도 앞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 한파가 닥치고 찬 바람

이 불었지만, 해맞이명소에는 첫 일

출을 보면서 새 희망을 바라는 인파

가 넘쳤다. 

해맞이객들은 목도리와 장갑, 담

요 등으로 온몸을 감싼 채 첫해를 바

라보며 소망을 빌었다. 

전국 종각에선 자정을 넘겨 새해

로 접어들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올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 "경제 좋아지고 가족 건강하기

를"…해맞이 명소 곳곳 북적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

곶에는 지자체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지고 

때때로 바닷바람이 불었으나 해맞이

객들은 새벽부터 나와 어둠이 옅어

지기를 기다렸다. 

점점 날이 밝아지면서 해돋이 예

상 시각인 오전 7시 31분이 가까워지

자 행사장 무대에선 카운트다운 소

리가 울려 퍼졌고, 해맞이객들은 저

마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동쪽

으로 향했다. 

수평선과 맞닿은 잿빛 구름에 가

려진 첫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예

상 시간보다 4분가량 늦은 7시 35분

께 붉고 강한 빛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고,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

왔다. 

부산에서 아내와 함께 온 석성열

(66)씨는 "지난해 나쁜 경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올해는 살면서 처음

으로 일출을 보러 왔다"며 "국가 경

제가 좋아져서 서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 간절곶

에 온 울산 동백초등학교 2학년 하리

원 양은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

어요. 학원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해맞이 행사가 열린 강원도 강릉 

경포·강문해변에도 여명이 트기 전

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경포 중앙광장에는 영하 9도의 추

위에 따뜻한 차를 무료로 받기 위한 

방문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다소 강한 파도가 치고 구름이 낮

게 깔린 바다 위로 첫해가 떠오르자 

시민들은 '와∼'하는 탄성과 함께 스

마트폰을 꺼내 사진으로 남겼다. 

춘천에서 온 남모(43)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솟는 새해

를 봤다"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

화로운 새해가 되길 빌었다"고 말했

다. 

강릉시는 이날 지역 내 해맞이 인

파를 30만3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등 주

요 해수욕장에도 인파 몰려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를 배

경으로 바다 수영과 러닝, 서핑 등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제주 성산일출봉, 광주 무등산, 충

남 당진 왜목마을, 전북 임실 국사봉

, 수원 팔달산, 고양 행주산성 등 해

맞이 명소에도 방문객들 발길이 끊

이지 않았다. 

◇"굿바이 2025"…전국 종각서 울

려 퍼진 새해 첫 종소리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

해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도 자정

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부산 용두산공원 종각에서는 이날 

0시 '부산 시민의 종 타종 행사'가 열

렸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붉은 

말'을 주제로 2천500대의 드론을 투

입한 '2026 카운트다운 특별공연'이 

개최됐다. 

강릉 임영대 종각에서는 전날 오

후 11시부터 농악 등 식전 공연을 시

작으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이어 

시민대표들이 타종하며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수원시 여민각, 창원시 마산 불종

거리, 광주시 민주의 종각, 인천문화

예술회관 야외 광장, 청주예술의전

당 천년각 등 전국 각지의 종각과 광

장에서도 타종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두꺼운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채 종소리를 들으며 평온하

고 행복한 한 해를 기원했다. 

(김소연 임채두 정다움 김현태 김

솔 민영규 최재훈 최은지 박지호 장

지현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붉은 말처럼 힘찬 한해를"…강추위에도 해맞이 명소 100만 인파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12·3 비상계엄 가담' 탄핵소추 1년만 

경찰수장으론 헌정사상 첫 사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 

趙 입장문 "헌재 결정 존중…공직사회서 같은 사례 반복되지 말아야"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해가 솟고 있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병오년 첫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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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홍수

로 인한 지구 최후의 날, 인공지능 연구소

의 인력보안팀 요원 희조(박해수 분)는 침

수돼가는 한 아파트를 찾는다. 

그 아파트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인

공지능 개발 책임자 안나(김다미)가 어린 

아들과 사는 곳이고, 희조는 안나를 안전

한 곳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

문이다. 

말하자면 대재난의 한가운데에서 희조

는 출근을 한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임무

이기도 하지만, 안나가 과연 끝까지 아들 

곁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 때문이기도 하다. 

김병우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대상자로 선정된 

연구원 안나가 어린 아들 자인(권은성)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

린 블록버스터 영화다. 어린 시절 엄마에

게 버려지는 경험을 한 희조는 안나가 자

신의 엄마와 같은 선택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 

희조를 연기한 배우 박해수는 "인류의 

마지막 날 희조는 왜 굳이 자기 엄마와 같

은 선택을 하는 (안나의) 모습을 보고 싶

어 하는지, 그 마음이 궁금했고 잘 표현하

고 싶었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눈빛에

서 나오는 미묘한 느낌을 찾아가려고 여

러 번 촬영했고 감독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해수는 감정의 흐름이나 인물의 의

도 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김 감독과 

촬영 전 길게는 몇 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그는 "감독님과 배우들이 장면별로 각

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며 "대사 한 

줄이라도 제가 이해를 덜 하고 촬영에 들

어간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달리 '대홍수' 대

본은 그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다. 처음 보

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각종 숫

자로만 장면이 나뉘어 있었다. 

박해수는 "대본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구성이나 장면의 시작 등을 해

독하는 느낌이었다. 어렵거나 난해하지

는 않았고, 두 번 정도 읽으면 어떤 방향으

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 

박해수는 영화 '굿뉴스'와 드라마 '악연

'·'자백의 대가'에 이어 '대홍수'로 올해

만 네 편의 넷플릭스 작품으로 시청자를 

만났다. 

그는 "3년 전부터 찍어온 작품들이 올

해 다 공개됐다"며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없지 않다"고 털어

놨다. 

다만 그는 "(공개 시기는) 제 손을 떠난 

일이고, 저는 제가 만나는 캐릭터들을 좀 

더 섬세하게 세공하고 발전시켜 가며 제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

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

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이후 넷플릭스로 

공개된다는 점은 그가 출연 여부를 결정

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됐다. 

박해수는 "우선은 (플랫폼보다) 작품을 

보고 선택하지만, 넷플릭스로 공개되면 

더 많은 시청자가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있는 것 같다. 작품을 잘 만들어

서 한국 영화나 공연 등을 더 많은 분께 보

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

고 말했다. 

박해수 "'대홍수', 일반적이지 않은 대본…도전해보고 싶었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

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24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

면 '흑백요리사 2'의 지난주 시청 수

(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55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가장 높

았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에서 1위를 차지했고,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흑백요리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스타 

셰프 '백수저'들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

았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흑수저'가 요리 

대결을 벌이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다. 

지난해 공개된 시즌 1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그 인기

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안은진 주연의 SBS 드라마 '키

스는 괜히 해서!'가 4위, 전도연·김고은이 

출연한 시리즈 '자백의 대가'가 7위에 들었

다.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도 한국 콘텐츠가 

차지했다. 

김다미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

대홍수'가 2천790만 시청 수를 기록해 1위 

자리에 올랐다. 

heeva@yna.co.kr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2',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비영어 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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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Hanukkah
► Thursday 12/18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Martin Puryear: 
Nexus
► Through 2/16

Exhibition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Final weeks 
► Closes 1/19

Winslow Homer, The Adirondack Guide (detail), 1894. Watercolor 
over graphite on paper. Bequest of Mrs. Alma H. Wadleigh.

Tim Correira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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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 온 후, 생계를 위해 정신

없이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흘러갔

다. 이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사

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노후 자금이 충

분한가 하는 문제다. 은퇴 자금을 운용하면

서 국내외 정치, 금리, 경제 전망, 생활비, 오

르내림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등 걱정거리

는 끝없이 이어진다. 

은퇴한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은 “

평생 동안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까?”라는 

질문이다.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의

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

퇴 대열에 합류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

심사는 죽는 날까지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텍대학의 마이클 기예메트

(Michael A. Guillemette) 교수가 발표한 

논문 ‘Risks in Advanced Age’는 노년

층의 재정 관리 위험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

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투자 판단력(Cognitive Ability)은 점차 흐

려진다. 젊어서 익힌 재정 지식은 쉽게 잊

히고,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

진다. 객관적인 안목 역시 좁아져 ‘확실하

다’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

는 경향이 강해진다.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 

은퇴 투자자의 마음도 크게 흔들린다. “장

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한다”는 이성

적 판단은 뒤로 밀리고, 확정금리가 주어지

는 CD, 단기 채권, 현금 보유에 안도감을 느

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 투자는 물

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

록 자산의 실질 가치를 갉아 먹는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

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주식시장과 재정 관리는 공원 산책

처럼 단순하지 않다. 

은퇴 재정 관리에는 세금, 자산 분배, 분

산 투자, 수익률, 생활비, 의료비, 투자 위험

, 상속 등 복합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꾸준

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

(Investment Policy)과 구체적 투자 방법

(Process)을 문서로 정리하자. 이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금융 계좌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

하면 재정 관리가 크게 단순해진다. 

둘째, 가정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

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재정 

상태와 관리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정을 전담해 온 가

정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남은 배우자가 극

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기 쉽다. 부부가 함

께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홀로 남

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또

한 부부가 자녀들과 재정 상황을 적절히 공

유하고 상의하는 것 역시 현명한 준비다. 예

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

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 

셋째, 믿을 수 있는 재정 설계사와 협력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재정 설계사(Financial 

Planner)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

기며,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설계사라면 

매년 수익률을 문서로 보고하고, 투자 과정

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종목별로 투명하

게 공개해야 한다. 투자는 물론 세금·상속 

등 돈과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

음의 평화다. 불안한 투자로 마음이 흔들리

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체계적이고 균

형 잡힌 재정 관리를 통해 남은 인생이 걱

정보다는 여유와 즐거움으로 채워지길 바

란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성공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4) 
은퇴와 한 해를 마감하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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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丙午)년, 띠별로 본 2026년의 운세
흔히 새해가 되면 무슨 띠는 좋고 무슨 띠는 나쁘다는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열두 띠라는 것으로 우열과 장단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필의 비단을 짜는

데 꼭 있어야 하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주위도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세란 띠별로 볼 때 전반적인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를 맞이하는 개인은 각자 성실하고 매사에 자중하는 것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쥐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해. 주변 환경

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니 이사나 직장의 이

동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어려

움을 극복해 나가면 가을에는 큰 기쁨과 결

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활동은 많이 

하나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는 해입니다. 침

착함과 조심성이 요구되는 때이니 돌다리

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에서 양보를 많이 하고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 

유리한 달 4월, 8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9월. 

소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놓치는 것이 없도록 무슨 일이든 시작하

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

람의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 해. 남을 함부

로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처리

해야 합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해. 사업이나 투

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불투명하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 

유리한 달 5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7월, 10월. 

범띠 

활력이 넘치고 회복의 시기 

밝은 앞날이 확실히 보이고 숨겨져 있었

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되는 해. 가정생활

은 고요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꼬인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

될 것입니다. 궤도수정이 있는 해. 활력이 넘

치고 환자는 회복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명예와 지위가 탄탄대

로를 달리게 됩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5월, 8월, 11월.  

토끼띠 

일보전진을 위해 잠시 재충전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하는 일에 충실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 나은 발전

과 일보전진을 위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켜

보는 여유가 필요한 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

고 뭔가 몸에 좋은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

라는 것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감정에 치우

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해. 이성 문제

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특히 새로운 교제

는 조심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6월, 9월, 12월. 

용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하

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고 사교적인 면에서도 좋은 

해. 전망이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한 것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희망이라

는 색깔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금전과 명

예가 한 아름 들어오니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기에 적기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

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오고 수입과 수익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 

유리한 달 2월, 8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7월, 10월, 11월. 

뱀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힘과 지

위와 인기를 다시 얻게 되는 발전적인 해입

니다.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되고 자신의 야

망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이 통하고 함

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투자는 장기전이 유리하고 그

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업무

가 정상으로 가동되며 소망했던 일도 이루

어지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 

유리한 달 6월, 7월, 9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8월, 11월. 

말띠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는 해. 큰 뜻

을 이루고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내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니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도 다시 찾게 됩니다. 의욕이 되살

아나니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해. 집안이 화

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고 부진하던 

것도 활기를 찾게 됩니다. 주위의 인정을 받

고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여러 면에서 도

움을 줍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9월, 12월. 

양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안정이 되는 

가정 내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의 표

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

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해. 그동안 쌓

아 올린 것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시기이므

로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아이디어는 실행

에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10월, 12월. 

원숭이띠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는 해. 미래를 계획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애써야 할 것

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

지니 대체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

업과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하고 발전을 시도

하면 이득이 따라줍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

그네가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것처럼 편안

해지고 행운이 따릅니다. 환한 기운이 맴도

니 어려운 문제도 매듭짓고 중단되거나 침

체했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 

유리한 달 4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3월, 6월. 

닭띠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해야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

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을 잘 극복하

면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변화하지 말고 하

던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해. 씀씀이를 줄

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피해

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하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신중

히 처리합니다. 틈틈이 휴식의 시간을 가지

고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적절한 취미로 그

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 

유리한 달 1월, 4월, 5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12월.  

개띠 

행운이 함께 하는 

거칠 것이 없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만

사형통이고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고 에너지가 충

만한 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도 갖게 될 것

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고 승진하거

나 실력 발휘를 맘껏 하게 되니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핑

크빛 분위기가 감돌고 결혼의 시기로 최상

의 해가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 

유리한 달 2월, 3월, 6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7월. 

돼지띠 

커다란 수확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차츰 단계적으

로 발전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

을 받는 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갈등이 있

을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

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됩니다. 분주하고 바빠 개인적으로 하

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없는 해.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

도 하는 때입니다. 좋건 나쁘건 극적인 사건

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 

유리한 달 3월, 7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8월. 

자료 제공 : 지윤 철학원 213.739.2877  
      www.askjiy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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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4일 - 1월 10일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
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
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

쥐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
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

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
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
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

소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
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
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9일 길일. 8, 10일 주의.

토끼띠 | 행운이 함께 하고

●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
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

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
화위복의 기회가 찾아들고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좋아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범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겠지만 아직 만
족스럽게 느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
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10일 길일. 5, 9일 주의. 

용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
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
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8, 9일 길일. 4, 10일 주의.

뱀띠 |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

●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
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

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
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

말띠 |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

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
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짚고 넘어가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짚고 넘어가야

●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
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
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정: 뿌옇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
해집니다.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

닭띠 | 시야가 환해지면서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
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

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6, 10일 길일. 4, 7일 주의.

원숭이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
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젯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

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
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
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개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씀씀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
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

돼지띠 | 심기일전하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

월 20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 2022년 6월 앤솔러

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 이

후 3년 9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2026년 새해를 맞

아 손글씨로 쓴 편지를 '아미'(팬

덤명)의 자택으로 보내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이  편지에는 

'2026.3.20'이라는 날짜가 적혀 컴

백 시기를 공식화했다. 

팀의 리더 RM은 편지에서 "그 

누구보다 (컴백을) 간절히 기다렸

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진은 "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고 했고, 슈가는 "올해도 즐겁게 

함께 합시다. 사랑합시다"라고 적

었다. 제이홉은 "드디어 생각했던 

게 현실로"라고 기대를 드러냈고, 

지민은 "우리가 만나는 해가 찾아

왔다"고 썼다. 뷔는 "2026년에는 더 

많이 좋은 추억으로 갈 테니까 기

대해 달라"고 했고, 정국은 "보고 

싶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라

고 진심을 전했다. 

실물 편지를 받지 못한 팬들은 

이달 말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동

일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전날 밤 위

버스 라이브를 통해 새해맞이 카

운트다운도 했다. 멤버들은 "올해

는 무사히 컴백해 앨범이 잘 됐으

면 좋겠다"며 "방탄소년단 대박나

자"라고 기원했다.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새 앨범

을 낸 뒤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

한다. 앨범과 콘서트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는 추후 공개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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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어느 날 초

능력이 생겼다. 다만, 조건이 있다. 손에 쥔 

돈만큼만 힘이 생긴다는 것.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

'(Cashero)는 제목 그대로 돈(Cash)이 필수 

불가결한 영웅(Hero)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상웅을 연기한 배우 이준호는 22

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

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저축하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갑자기 초능력을 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라며 "생활감 잔뜩 묻은, 공감하기 

쉬운 히어로"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상웅의 초능력은 손에 쥔 현금만큼만 힘

이 생기는 것으로, 힘을 쓰면 돈도 사라진다

. 

이처럼 덜컥 생겨버린 조건부 초능력 때

문에 돈이 줄줄 새는 상황에 부닥친 주인공

의 이른바 '짠내'나는 영웅기가 이야기의 중

심에 있다. 

이창민 감독은 "초능력과 저주의 중간쯤

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웅이 성장하면서 저

주가 아닌 진정한 초능력을 쓰는 모습을 후

반부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극 중 다른 초능력자들도 각자 조건과 딜

레마를 안고 있다. 

변호인(김병철 분)은 술에 취해야만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방은미(김향기)는 먹은 음

식의 열량만큼 염력이 생긴다. 

김향기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

인데, 다이어트도 하지 못하고 염력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은미의 내면에 화가 가득

하다"며 실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냐는 질

문에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역할에 몰

입한 듯한 대답을 내놨다. 

이들의 능력을 노리는 악당으로는 조안

나(강한나), 조나단(이채민) 남매가 나온다

.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는 조안나가 상웅을 향해 "너 이제 돈 없지, 

거지○○야"라고 일갈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한나는 "누군가에게 뱉어본 적 없는 말

이지만, 맛있게 표현하고 싶었다"며 두 차례 

더 같은 대사를 선보였다. 

설정만 보면 돈에 연연하는 히어로 이야

기 같지만, 실상은 돈보다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준호는 "사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남을 

쉽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있어

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며 "저도 촬영하

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

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총 8부작으로, 오는 26일 넷플릭스에서 동

시 공개된다. 

돈 써야 강해지는 '캐셔로'…이준호 "생활감 잔뜩 묻은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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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굿 굿바이', 음원차트 '싹쓸이' 480회…청룡영화상 효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걸그룹 마마

무 화사의 솔로곡 '굿 굿바이'가 국내 음원사이

트 1위를 동시 석권하는 '퍼펙트 올킬'을 500회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온라인 음악 순위 통합 집계사이트 아

이차트에 따르면 '굿 굿바이'(Good Goodbye)

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485회의 '퍼펙트 

올킬'을 기록했다. 

아이차트는 특정 곡이 멜론·유튜브 뮤직·

지니 등 국내 주요 6개 음원 플랫폼 인기차트

에서 동시 1위를 기록하고, 아이차트 자체 순

위에서도 정상에 오른 경우 1시간에 1회씩 '퍼

펙트 올킬'을 부여한다. 

'굿 굿바이'가 기록한 485회의 퍼펙트 올킬은 

아이차트 통산 4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국내 솔

로 가수 중 최다다. 

지난 10월 발매된 '굿 굿바이'는 화사가 뮤직

비디오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특별공연을 선보인 것이 화제를 

일으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이외에도 빌보드 코

리아가 집계하는 '빌보드 코리아 핫 100'에서 2

주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

트에서 최고 32위를 기록하는 등 두각을 드러

냈다. 

한편 화사는 다음 달 17∼18일 서울 경희대

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미 카사

'(MI CASA)를 개최한다. 화사가 단독 콘서트

를 여는 것은 데뷔 12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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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성회장이 팬들을 만났

다. 팬보다는 고객이라 해야 할진

대. 그가 단상에 섰고, 마이크를 

잡았을 적에 카메라 플래쉬가 곳

곳에서 터졌다. ‘삼성폰으로 찍

고 있나요?’ 수줍은 듯 회장의 첫

마디 였다. 관중석에선 와~ 웃음

이 터져나왔다. 마켓팅이 깔끔하

다.  

회장이 당일 입었던 윗저고리

가 화제라 했다. 계열회사 제품인

데 값비싼  점퍼는 아니라고 전한

다. 덕분에 점퍼는 날개 돋친듯 팔

렸다 했던가. 연예인도 아닌바, 대

중을 향한 영향력은 대단하다. 일

거수 일투족은 물론 신는 신발부

터 입고 있는 옷까지 지대한 관심

의 대상이 된거다.  

이번엔 회장의 아들이다. 아들

은 해군장교로 임관했는데, 고된 

훈련을 마쳤다고 한다. 임관식엔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제복에 장교계급장을 달아 주었

다던가. 훈련은 무척 힘들었을 게

고, 장교 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비췄다 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한 말. “수고했다.” 

두어달 전 입교하던 해군소위

의 모습이다. 청바지에 허름한 티

셔츠인데, 배낭을 메었더랬다. 이

젠 해군장교 복장이 깔끔하고 당

당하게 보여 썩 잘어울린다. 목소

리마져 다부진 장교가 된거다. 복

장이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복장이 장교를 만드건 건지.  

옷이 날개라는 한국 속담도 있

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

처럼 입으라. 모두 복색의 중요성

을 강조한 말인데, 복장인식(en-

dothed cognition, 服裝認識) 이

라 한다. 말이 어렵다만 제복효과

制服效果 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해군장교는 지휘관답게 제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 바.  

병원의사는 흰가운으로 신뢰감

을 증진할 수있다고 한다. 모시옷

이 선비의 제복인가. 시 한편이다

. 아닌게 아니라 모시옷 입을 모습

은 선비를 떠올리게 된다.  

 

삼복 더위에 생각나는 모시옷 

한 벌 

내 작은 몸보다 치수가 넉넉한 

그 마음 

거울 앞에 입고 서 보면 

(나는) 의젓한 한국의 선비 

(송수권, 모시옷 한 벌 중에서) 

 

그나저나 삼성회장의 직접 마

케팅 덕을 봤던가.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덕분에 해군장교를 지원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날게 틀림

없다. 일단 폼나지 않는가.  

한국육군 일개 병사로 병역의

무를 마쳤다. 내 이야기인데 상병

을 달았을 적에 어깨가 조금은 펴

졌다. 색바랜 군복이 몸에 맞는 듯 

싶었던 거다.  

새해 첫날이다. 새해 첫날엔 한

복을 입어야 제격이다. 독자 여러

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

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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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새 다짐!!’

한담객설閑談客說:  

복장 인식 (Enclothed Cognition)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

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

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5-6)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계획, 기

대, 그리고 두려움 앞에 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가정의 길, 건강의 길, 사명의 길

, 신앙의 길,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바

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

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 구절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신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고 말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원

리이고 약속이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의 

방향과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한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하는 것

이 바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

이다. ‘길’이란 삶의 전 과정, 하루의 선

택, 사명, 인간관계, 인생의 방향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

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람

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GPS가 없이 길 찾던 시절, 종종 길을 잃

었었다. 지도가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

한 곳에 도착한다. 막내아들이 6살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해서 하이스쿨까지 했

다. 그때는 지도를 컴퓨터에서 뽑아 손에 

쥐고 찾아 운전하던 시절이었다. 그 몇 년 

동안 두 차례 아이스링크를 찾지 못해 빙빙

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다

. GPS는 방향 제시, 그러나 목적지는 운전

자가 결정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GPS가 아

니라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인도자이시

다. 그 이유는 나는 길을 ‘소유’하는 존

재가 아니라 ‘맡겨야’ 할 존재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이다. ‘맡기라’(히브리어 Galal)는 

단어는 굴리다,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삶의 무게를 내 손에서 주님께 굴려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맡긴다는 것은 단순

히 말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

을 말한다. 또한 집착 내려놓기, 결과 컨트

롤 내려놓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만들기

로 말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어떤 아이가 무

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한다고 하자. 아버

지가 “아빠가 들어줄게” 말하지만 아이

가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아이는 힘들

고, 아버지는 옆에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것

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바로 그것은 결과를 

향한 태도이며 믿음이다. ‘의지한다’라

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 지혜, 타이밍

보다 앞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비

교하지 않는 것, “왜 아직?”에서 “주님 

뜻이면”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도 기다림 속에서 약속을 보았다. 

요셉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만

났다. 다윗도 도망자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이 사용하셨다. 의지란 기다림 속에서 흔들

리지 않는 고백인 것이다.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결과는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결과의 역사를 하신

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방식은, 내가 생각

한 방식과 다르게,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거나 빠르게,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

게 문제를 해결해주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사역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

의 길을 여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맡

기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루어가신다. 

시편 37편 5절-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으로 이끄신다. ‘맡기라’는 말씀은 바로 

내려놓으라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일

하신다는 것이다. ‘의지하라’ 말씀은 믿

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

이루시고’라는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순

종을 원하시는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2026년에도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긴다. 나의 걸음보다 주

님의 시간을 신뢰한다. 주께서 이루실 미래

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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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적색 주의보'가 발령된다. 찬 기온은 

단순히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의 위

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심장과 뇌혈관

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에 과도

한 부담을 가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을 유발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2025 절기(12월 1

일 ~ 2월 28일)' 신고 자료에 따르면, 한랭질환

자는 총 334 명이었으며, 이 중 8 명이 사망했다

. 특히 환자의 54.8%와 사망자의 87.5%가 65 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로 실내보다 약 2.9 배 많았

으며, 특히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집중

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온이 

가장 낮은 아침 시간대의 추위가 영향을 준 것

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신체는 체온을 유지

하기 위해 비상 반응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

서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

수가 빨라져 심혈관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다. 이러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은 혈액 내 점

도(끈끈함)를 증가시키고 혈소판 활성화 및 응

고 경향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혈관 내

에 혈전(피떡)이 생기기 좋은 상태를 만들며,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

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갑자기 막혀 발

생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은 가슴 중앙의 쥐

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이다. 이 통증은 

왼쪽 어깨나 팔, 목 또는 턱으로 뻗칠 수 있으며

, 숨이 차거나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동

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 

없던 갑작스러운 흉통·답답함·숨가쁨이 나

타날 경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이

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평소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

나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환자라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욱 주

의해야 한다.  

한파 속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 수칙

은 보온을 넘어선 혈관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 장갑, 목도리로 머리, 목, 

손발 등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를 따뜻

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가장 내려간 아침시간대 야외활

동은 가능한 자제하고, 몸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는 운동이나 작업은 피해야 한다. 한파는 심

장과 뇌혈관 등 우리 몸 내부의 혈관 시스템 전

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심혈관계 병력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울철에 발병률

이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 규영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심뇌
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및 그 밖의 휴람에 대
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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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 
심뇌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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